
S K글로벌, 분식회계 혐의 수사!
실무자 소환 조사 … 최소 수천억원 적자를 13 10억원으로 축소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인규)는 2월27일 SK글로벌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회사 실무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SK글로벌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SK글로벌이 상당한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

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실무자들을 추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SK글로벌의 2001회계연도(2001.4-2002.3)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식회계 규모를 최소한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글로벌이 2001회계연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서도 매출채권과 다계상 또는 해외 출자회사의 지분

법 평가손실 제외 등 방법으로 손실을 줄여 결산서에는 1310억원의 적자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검찰은 SK글로벌 회장이기도 한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정 부회장을 내주 소환해 분식회계 및 JP모건

과의 이면계약 경위와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 최태원 회장 등 2명에 이어 김승정 SK글로벌 대표이사부회장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

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002년 3월 말 SK글로벌이 최태원 SK㈜ 회장 소유의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모두 243억원으로 적정가보

다 비싸게 인수한 것이 분식과 관련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분식회계 혐의는 SK글로벌만 수사할 뿐이며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을 연장해 3월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전국경제인연

합 회장인 손길승 회장에 대해서는 재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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